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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0년 전 세계를 공포와 혼란으로 몰아넣은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의 일

상생활을 바꾸어 놓았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

고 있는 코로나19는 2019년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하여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

건기구(WHO)에 보고되었으며, 2020년 2월 11

일 세계보건기구에서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로 공식 명명하였다[1]. 그 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2020년 3월 11

일 세계보건기구는 1968년 홍콩독감(Hong

Kong Influenza, A/H3N2), 2009년 신종플루

(Novel Swine-Origin Influenza A, H1N1)에 이

어 세 번째로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하였다

[2].

코로나19의 잠복기(incubation period)는 평균

5.1일로 짧게는 2일부터 길게는 14일까지

존재하며, 환자는 대부분 발열, 인후통,

마른기침, 피곤함 등의 증상을 보이고,

비전형적으로 설사, 오심(구역질), 근육통,

두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혈액 검사에서는

림프구의 감소가 특징적이다. 빠른 확산을

보이는 코로나19는 감염이 되어도 무증상이거나

감염 후 1주 정도는 보통의 감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감염을 인지하지 못하고 ‘걸어 다니는

보균자(walking carrier)’가 되어 전파를 빠르게

한다[3]. 코로나19는 생명의 위협뿐 아니라

경제적 타격과 개인의 정신건강까지 피해를

주며 공포, 불안, 긴장, 두려움 등이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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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현시점에서도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 확산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코로나19는 현재 국경

없이 확산 되면서 학교수업의 온라인방식,

재택근무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방역은

중요한 생활지침이 되었다[4]. 한국정부는

2020년 2월 23일 감염병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30초간 손 씻기, 아프면 집에서 쉬기,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술잔 돌리지 않기, 식사 중

대화 자제하기 등 일상생활의 지침을 마련하며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5].

미국 질병관리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마스크

착용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관련된

‘3대 금지 수칙’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손을 씻고 재채기와 기침을

커버하는 위생 조치라고 하였으며, 비의료적

환경에서 비말 감염이 가능한 밀집된 거리는

3~6 feet(약 1m~1.828m)로, 우리나라에서는 약

1~2m로 안내하고 있다[6].

2020년 11월 21일 현재, 코로나19의 국내

발생현황은 누적 확진자 30,403명으로 연일

300명 이상이 확진되고 있으며 사망은

503명으로 사망률은 1.65이다. 국외 발생현황은

확진자 총 56,593,670명이며 사망은

1,355,462명에 이른다. 국가별 발생현황을 보면

미국은 확진자 11,413,788명, 사망 248,571명,

사망률 2.18이며, 영국은 확진자 1,453,260명,

사망 53,775명, 사망률 3.70이고, 이탈리아는

확진자 1,308,528명, 사망 47,870명, 사망률

3.66이다. 인도는 확진자 9,004,365명, 사망

132,162, 사망률 1.47이며, 멕시코는 확진자

1,015,071명, 사망 99,528명, 사망률은 9.81로

다른 국가에 비해 사망률이 크게 높은

수치이다[7].

2020년 11월 현재,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회사들로 부터 코로나19 관련 백신개발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다.

러시아는 벡터(전달체) 방식의 ‘스푸트니크V’

코로나19백신을 개발하고 지난 10월 WHO에

의약품 품질규격을 심의 중이다. 중국은

국영기업 시노팜 자회사인 중국생물기술집단

(CNBG)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임상시험

중이지만 충분한 검증이 없어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11월 현재, 신뢰할 수

있는 3가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독일 바이오엔테크가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BNT16b2’을

개발하고 임상3상에서 ‘95%’의 효능을 보인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 모더나-미국

국립알레르기및전염벙연구소 (N I A I D )가

공동개발한 mRNA 기반 ‘AmRNA-1273’ 백신

역시 임상3상 결과 94.5%의 효능을 보인다고

발효하였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대학교에서는 벡터기반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AZD1222’ 백신을 개발하여 임상3상 진행

중이며 90%의 효능을 보인다고 발표하였다[8].

코로나19 백신 이외에도 치료제에 대한 개발도

다양하게 진행 중인데, 한국의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CT-P59(성분명: 레그단비맙·Regdanvimab)’는

임상2상을 완료하였으며, 미국, 루마니아,

스페인 등에서 임상2상, 3상 진행에 대한

승인까지 마쳤으며, 10만명까지 치료할 수 있는

물량을 준비중이다[9].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까지 대량생산 및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코로나19예방을 위해서는

개인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0년 11월

19일자 질병관리청 홍보용 포스터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대비 일반국민 행동수칙 
10’에는 실내시설,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환기가 안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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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하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 간격

2m(최소 1m)거리두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ㆍ코ㆍ입 만지지 않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ㆍ소독하기,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확인하기, 필요하기 않은 여행

자제하기의 내용이 담겨있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아직까지 대량생산 및 양산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개인방역의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개인방역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개인방역의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충남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등교하는 20세 이

상의 대학생 285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3일

부터 2020년 11월 13일까지 자기기입의 형식으

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2.2� 조사방법� 및�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 관한 연구의 취지와 문항을 구글설

문지(Google Docs)로 작성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URL을 배포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개

인방역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

고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에 응한 대상은 291명이며, 이중 결측값을 제외

한 최종 285명의 설문 응답이 통계자료로 활용

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일반적 특성(5문항), 손

씻기(3문항), 기침예절(1문항), 마스크 사용(9문

항), 거리두기(2문항), 코로나19 정보(3문항), 학

교생활(3문항), 집 생활(2문항), 상황인식(5문항)

등 총 33문항을 설문조사 하였다. 손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착용태도, 거리두기, 코로나19정보,

학교와 집 생활, 상황인식의 문항에서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개인방역태도

방법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수와 백분율 그리고

평균 및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구

글 설문 통계프로그램과 엑셀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 결과

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같다. 성별은 ‘남자’

94명(33%), ‘여자’191명(67%), 나이는 ‘20~24세’

249명(87.4%), ‘25~29세’ 18명(6.3%), ‘30~34세’ 2

명(0.7%), ‘35세 이상’은 16명(56%)이었다. 학년

으로는 ‘1학년’ 117명(41.1%), ‘2학년’ 110명

(38.6%), ‘3학년’ 19명(17.2%), ‘4학년’ 9명(3.2%)

이며, 교통수단은 ‘도보’ 76명(26.7%), ‘기차’ 70

명(24.6%), ‘스쿨버스’ 55명(19.3%), ‘자가용’ 32

명(11.2%), ‘자가운전’ 22명(7.7%), ‘기타’ 11명

(3.9%), ‘일반버스’ 10명(3.5%), ‘고속버스’ 9명

(3.2%)이었다. 주거형태로는 ‘가족과 거주’ 185

명(64.9%), ‘혼자거주’ 43명(15.1%), ‘학교 기숙

사’ 35명(12.3%), ‘친구와 거주’ 17명(6%), ‘기타’

5명(1.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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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

성별 남 94 33.0

여 191 67.0

나이 20~24세 249 87.4

25~29세 18 6.3

30~34세 2 0.7

35세� 이상 16 5.6

학년 1학년 117 41.1

2학년 110 38.6

3학년 19 17.2

4학년 9 3.2

교통수단 도보 76 26.7

일반버스 10 3.5

스쿨버스 55 19.3

기차 70 24.6

고속버스 9 3.2

자가용� 32 11.2

자가운전 22 7.7

기타 11 3.9

주거�형태 혼자�거주 43 15.1

친구와�거주 17 6.0

가족과�거주 185 64.9

학교�기숙사 35 12.3

기타 5 1.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 � � � � �

[표� 1]� 일반적� 특성� � � � � � � � � � � � � � � � � � � � � � N=� 285

3.2� 손씻기

   손씻기에 대한 태도는 [Table 2]와 같다. 흐

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는 평균 3.92이며,

‘매우 그렇다’ 104명(36.5%), ‘그렇다’ 80명

(28.1%), ‘보통이다’ 76명(26.7%), ‘그렇지 않다’

23명(8.1%), ‘전혀 그렇지 않다’ 2명(0.7%)이었

다.

손소독제를 휴대하며 소독으로는 평균 2.57

이었으며 ‘전혀 그러지 않다’ 85명(29.8%), ‘그렇

지 않다’ 67명(23.5%), ‘보통이다’ 59명(20.7%),

‘매우 그렇다’ 40명(14%), ‘그렇다’ 34명(11.9%)

이었다.

평상 시 자주 손 씻기는 평균 4.21로 ‘매우

그렇다’ 132명(46.3%), ‘그렇다’ 89명(31.2%), ‘보

통이다’ 55명(19.3%)의 순이었으며, ‘그렇지 않

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각각 0명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N % N % N % N % N %

흐르는�

물에�

30초�이상�

손씻기

2 0.7 23 8.1 76 26.7 80 28.1 104 36.5
3.92

±1.01

손소독제�

휴대하며�

손�소독

85 29.8 67 23.5 59 20.7 34 11.9 40 14
2.57

±1.39

평상�시�

자주�

손�씻기

0 0 9 3.2 55 19.3 89 31.2 132 46.3
4.21

±0.86

[Table� 2]� Washing� hands� � � � � � � �

[표� 2]� 손씻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285

3.3� 기침예절

  
  기침예절에 대한 태도는 [Table 3]과 같다.

기침예절 지키기(옷소매, 휴지 등으로 입고 코

를 가리는 방법)는 평균 4.53으로 ‘매우 그렇다’

183명(64.2%), ‘그렇다’ 71명(24.9%), ‘보통이다’

30명(10.5%), ‘그렇지 않다’ 1명(0.4%)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N % N % N % N % N %

기침예절�

지키기
0 0 1 0.4 30 10.5 71 24.9 183 64.2

4.53

±0.69

[Table� 3]� Cough� Etiquette� � � � � � � �

[표� 3]� 기침예절�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285

3.4� 마스크� 사용

  마스크 사용은 [Table 4-1]과 같다. 주로 사

용하는 마스크는 ‘KF94 마스크’ 102명(35.85),

‘덴탈 마스크’ 87명(30.5%), ‘KF80 마스크’ 56명

(19.6%), ‘비말차단 마스크’ 14명(4.9%), ‘면 마스

크’ 26명(9.1%)의 순이었고, 선호하는 마스크는

‘KF94 마스크’ 108명(37.9%), ‘KF80 마스크’ 19

명(6.7%), ‘비말차단 마스크’ 56명(19.6%), ‘덴탈

마스크’ 79명(27.7%), ‘면 마스크’ 23명(8.1%)로

조사되었다. 마스크를 벗을 시 마스크 보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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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마스크목걸이를 사용한다’ 74명(26%),

‘벗은 마스크를 주변의 물건 위에 놓는다’ 65명

(22.8%), ‘벗은 마스크를 옷 안에 넣는다’ 60명

(21.1%),‘마스크를 턱에 걸쳐 놓는다’ 54명

(18.9%), ‘마스크를 손목에 걸쳐 놓는다’ 16명

(5.8%), ‘기타’ 11명(3.9%), ‘벗은 마스크를 마스

크 포장지에 다시 넣는다’ 5명(1.8%)이었으며, 1

회용 마스크의 평균 사용 빈도로는 ‘1일 1개’

160명(56.1%), ‘주 4개 이하’ 52명(18.2%), ‘주 5

개 이상 ’30명(10.5%), ‘주 2개 이하’ 26명

(9.1%), ‘1일 2개 이상’ 17명(6%),로 조사되었다.

특성 구분 N %

주로�

사용하는�

마스크

KF� 94 102 35.8

KF� 80 56 19.6

비말차단 14 4.9

덴탈 87 30.5

면 26 9.1

선호

하는�

마스크

KF� 94 108 37.9

KF� 80 19 6.7

비말차단 56 19.6

덴탈 79 27.7

면 23 8.1

마스크�

벗을�시�

마스크�

보관

마스크를�턱에�걸쳐�놓는다 54 18.9

벗은�마스크를�마스크�포장지에�다시�넣는다 5 1.8

마스크목걸이를�사용한다 74 26.0

벗은�마스크를�주변의�물건�위에�놓는다 65 22.8

벗은�마스크를�옷�안에�넣는다 60 21.1

마스크를�손목에�걸쳐�놓는다 16 5.8

기타 11 3.9

1회용�

마스크의�

평균�

사용수

1일� 2개�이상 17 6.0

1일� 1개 160 56.1

주� 5개�이상 30 10.5

주� 4개�이하 52 18.2

주� 2개�이하 26 9.1

[Table� 4-1]� Mask� Use� � � � � � �

[표� 4-1]� 마스크사용� � � � � � � � � � � � � � � � � � � � � N=� 285

   마스크 착용에 대한 태도는 [Table 4-2]와

같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평균 4.58로 ‘매우

그렇다’ 195명(68.45), ‘그렇다’ 61명(21.4), ‘보통

이다’ 27명(9.5%), ‘그렇지 않다’ 2명(0.7%)이었

으며, 마스크 착용 시 입과 코 가리고 틈이 없

도록 착용한다는 평균 4.54로 ‘매우 그렇다’ 189

명(66.3%), ‘그렇다’ 62명(21.8%), ‘보통이다’ 33

명(11.6%), ‘그렇지 않다’ 1명(0.4%)이었다.

마스크를 쓰거나 벗을 때 마스크 앞부분을 만

지지 않고 마스크 끈만 이용한다는 평균 3.74로

‘매우 그렇다’ 110명(38.6%), ‘보통이다’ 77명

(27%), ‘그렇다’ 50명(17.5%), ‘그렇지 않다’ 36명

(12.6%), ‘전혀 그렇지 않다’ 12명(4.2%)이었으

며, 마스크 착용 전에 깨끗이 손을 씻고 마스크

를 착용한다는 평균 3.58로 ‘보통이다’ 100명

(35.1%), ‘매우 그렇다’ 85명(29.8%), ‘그렇다’ 54

명(18.9%), ‘그렇지 않다’ 33명(11.6%), ‘전혀 그

렇지 않다’ 13명(4.6%)의 순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N % N % N % N % N %

올바른

마스크�착용

0 0 2 0.7 27 9.5 61 21.4 195 68.4
4.58

±0.69

마스크�착용�시�

입과�코�

가리고�틈이�

없도록�착용

0 0 1 0.4 33 11.6 62 21.8 189 66.3
4.54

±0.71

마스크를�쓰거나�

벗을�때�마스크�

앞부분을�만지지�

않고�마스크�

끈만�이용

12 4.2 36 12.6 77 27 50 17.5 110 38.6
� � 3.74

±1.22

마스크�착용�

전에�깨끗이�

손을�씻고�

마스크를�착용

13 4.6 33 11.6 100 35.1 54 18.9 85 29.8
3.58

±1.16

마스크�착용�중�

마스크�앞부분을�

만지지�않음 26 9.1 50 17.5 82 28.8 55 19.3 72 25.3
3.34

±1.28

마스크를�만진�

후에는�깨끗이�

손�씻기 19 6.7 42 14.7 84 29.5 61 21.4 79 27.7
3.49

±1.23

[Table� 4-2]� Attitude� of� Wearing� a� Mask� � � � � � �

[표� 4-2]� 마스크착용태도� � � � � � � � � � � � � � � � � � N=� 285

 
  마스크 착용 중 마스크 앞부분을 만지지 않음

에 대해서는 평균 3.34로 ‘보통이다’ 82명

(28.8%), ‘매우 그렇다’ 72명(25.3%), ‘그렇다’ 55

명(19.3%), ‘그렇지 않다’ 50명(17.5%), ‘전혀 그

렇지 않다’ 26명(9.1%)이었으며, 마스크를 만진

후에는 깨끗이 손 씻기는 평균 3.49로 ‘보통이

다’ 84명(29.5%), ‘매우 그렇다’ 79명(27.7%),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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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 61명(21.4%), ‘그렇지 않다’ 42명(14.7%),

‘전혀 그렇지 않다’ 19명(6.7)이었다. 

3.5� 거리두기

  거리두기에 대한 태도는 [Table 5]와 같다. 나

는 사람과 만날 때 사람과의 간격을 최소 1m이

상 유지한다는 평균 3.05로 ‘보통이다’ 115명

(40.4%), ‘그렇지 않다’ 63명(22.1%), ‘그렇다’ 57

명(20%), ‘매우 그렇다’ 30명(10.5%), ‘전혀 그렇

지 않다’ 20명(7%)의 순이었으며, 나는 의식적

으로 모임이나 행사 등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한

다는 평균 3.75로 ‘매우 그렇다’ 88명(30.9%),

‘보통이다’ 89명(31.2%), ‘그렇다’ 77명(27%), ‘그

렇지 않다’ 24명(8.4%), ‘전혀 그렇지 않다’ 7명

(2.5%)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N % N % N % N % N %

사람과�

만날�때�

사람과의�

간격을�최소�

1m이상�유지

20 7 63 22.1 115 40.4 57 20 30 10.5
3.05

±1.06

의식적으로�

모임이나�

행사�등�

사람이�

많은�곳�피함

7 2.5 24 8.4 89 31.2 77 27 88 30.9
3.75

±1.06

[Table� 5]� Distance� � � � � � �

[표� 5]� 거리두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285

3.6� 코로나19� 정보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는 [Table 6-1]과

[Table 6-2]와 같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는

어느 매체를 통해 접하십니까?는 ‘인터넷’ 148명

(51.9%), ‘긴급문자발송’ 139명(48.8%), ‘소셜미디

어(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12.4명

(43.5%), ‘TV’ 115명(40.4%), ‘유튜브’ 62명

(21.8%), ‘지인’ 41명(14.4%), ‘기타’ 10명(3.5%),

‘라디오’ 5명(1.8%)의 순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매일 체크한다는 평균 
3.39로 ‘보통이다’ 91명(31.9%), ‘그렇다’ 69명

(24.2%), ‘매우 그렇다’ 64명(22.5%), ‘그렇지 않

다’ 37명(13%), ‘전혀 그렇지 않다 ’24명(8.4%)

이었으며,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대한 긴급문자

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평균3.94

로 ‘매우 그렇다’ 106명(37.9%), ‘그렇다’ 83명

(29.1%), ‘보통이다’ 69명(24.2%), ‘그렇지 않다’

20명(7%), ‘전혀 그렇지 않다’ 5명(1.8%)이었다.

특성 구분 N %

코로나19에�대한�

정보�입수�경로

(복수선택�가능)

소셜미디어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등)
124 43.5

유튜브 62 21.8

TV 115 40.4

라디오 5 1.8

인터넷 148 51.9

지인 41 14.4

긴급문자발송 139 48.8

기타 10 3.5

[Table� 6-1]� COVID-19� Information� � � � � �

[표� 6-1]� 코로나19� 정보� � � � � � � � � � � � � � � � � � � � N=� 28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N % N % N % N % N %

코로나19�

발생상황�

매일체크

24 8.4 37 13 91 31.9 69 24.2 64 22.5
3.39

±1.21

코로나19�

발생상황긴급

문자가�

도움이�됨

5 1.8 20 7 69 24.2 83 29.1 106 37.9
3.94

±1.03

[Table� 6-2]� COVID-19� Information� � � � � �

[표� 6-2]� 코로나19� 정보� � � � � � � � � � � � � � � � � � N=� 285

3.7� 학교생활

  학교에서의 개인방역태도는 [Table 7]과 같다.

학교에서 매번 강의실에 들어 갈 때마다 손을

소독한다는 평균 3.67로 ‘보통이다’ 91명(31.9%),

‘매우 그렇다’ 81명(28.4%), ‘그렇다’ 74명(26%),

‘그렇지 않다’ 32명(11.2%), ‘전혀 그렇지 않다’

7명(2.5%)이었으며, 학교에서 내가 사용하는

책상 등 주변의 사물을 소독하고 사용한다는 평

균 2.93으로 ‘보통이다’ 92명(32.3%), ‘그렇지 않

다’ 64명(21.4%), ‘전혀 그렇지 않다’ 45명

(15.8%), ‘그렇다’ 44명(15.4%),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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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명(15.1%)이었다.

학교 안에서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는 평균 4.27로 ‘매우 그렇

다’ 152명(53.3%), ‘그렇다’ 73명(25.6%), ‘보통이

다’ 48명(16.8%), ‘그렇지 않다’ 10명(3.5%), ‘전

혀 그렇지 않다’ 2명(0.7%)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N % N % N % N % N %

매번�강의실에�

들어�갈�때마다�

손�소독

7 2.5 32 11.2 91 31.9 74 26 81 28.4
3.67

±1.08

사용하는�책상�등�

주변�사물�소독�

후�사용

45 15.8 64 21.4 92 32.3 44 15.4 43 15.1
2.93

±0.27

음식물�섭취�

제외하고�마스크�

벗지�않기

2 0.7 10 3.5 48 16.8 73 25.6 152 53.3
4.27

±0.91

[Table� 7]� School� life� � � � � �

[표� 7]� 학교생활� � � � � � � � � � � � � � � � � � � � � � � � � � N=� 285 

3.8� 집� 생활

집에서의 개인방역태도는 [Table 8]과 같다. 집

에서 창문을 열고 공기를 환기시킨다는 평균

4.18로 ‘매우 그렇다’ 136명(47.7%), ‘그렇다’ 81

명(28.4%), ‘보통이다’ 55명(19.3%), ‘그렇지 않

다’ 9명(3.2%), ‘전혀 그렇지 않다’ 4명(1.4%)이

었으며, 집에서 손이 자주 닿는 사물을 소독한

다는 평균 3.27로 ‘보통이다’ 94명(33%), ‘매우

그렇다’ 61명(21.4%), ‘그렇다’ 57명(20%), ‘그렇

지 않다’ 43명(15.1%), ‘전혀 그렇지 않다’ 30명

(10.5%)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N % N % N % N % N %

창문�열고�

공기�환기
4 1.4 9 3.2 55 19.3 81 28.4 136 47.7

4.18

±0.95

손이�자주�

닿는�사물�

소독

30 10.5 43 15.1 94 33 57 20 61 21.4
3.27

±1.25

[Table� 8]� House� Life� � � � � �

[표� 8]� 집생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285 

3.9� 상황인식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인식과 전망에 대해서는

[Table 9-1]과 [Table 9-2]와 같다.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것이 두렵다는 평균 4.41로 ‘매우 그렇

다’ 184명(64.6%), ‘그렇다’ 53명(18.6%), ‘보통이

다’ 35명(12.3%), ‘그렇지 않다’ 8명(2.8%), ‘전혀

그렇지 않다’ 5명(1.8%)이었고, 현재 코로나 19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평균 4.11로

‘매우 그렇다’ 134명(47%), ‘그렇다’ 74명(26%),

‘보통이다’ 58명(20.4%), ‘그렇지 않다’ 12명

(4.2%), ‘전혀 그렇지 않다’ 7명(2.5%)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마스크 미착용 등 개인위생수

칙을 지키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평균

4.04로 ‘매우 그렇다’ 120명(42.1%), ‘그렇다’ 78

명(27.4%), ‘보통이다’ 72명(25.3%), ‘그렇지 않

다’ 9명(3.2%), ‘전혀 그렇지 않다’ 6명(2.1%)이

었고,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 19에 대한 개인위

생수칙을 잘 지킨다고 생각한다는 평균 3.78로

‘그렇다’ 93명(32.6%), ‘보통이다’ 88명(30.9%),

‘매우 그렇다’ 79명(27.7%), ‘그렇지 않다’ 20명

(7%), ‘전혀 그렇지 않다’ 5명(1.8%)이었다.

코로나19 상황은 언제쯤 안정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는 ‘2년 이내’ 105명(36.8%), ‘1년

이내’ 86명(30.2%), ‘앞으로도 안정화 되지 않을

것이다’ 53명(18.6%), ‘3년 이상’ 25명(8.8%), ‘6

개월 이내’ 16명(5.6%)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N % N % N % N % N %

코로나19�

감염의�두려움
5 1.8 8 2.8 35 12.3 53 18.6 184 64.6

4.41

±0.93

현재�코로나� 19�

상황에�대한�

스트레스를�받음

7 2.5 12 4.2 58 20.4 74 26 134 47
4.11

±1.03

주변�사람들의�

마스크�미착용�

등�개인�

방역수칙을�

지키지�않으면�

스트레스�받음

6 2.1 9 3.2 72 25.3 78 27.4 120 42.1
4.04

±1.00

주변�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한�개인�

방역수칙을�잘�

지킨다고�생각

5 1.8 20 7 88 30.9 93 32.6 79 27.7

3.78

±0.99

[Table� 9-1]� Situational� Awareness� � � � � �

[표� 9-1]� 상황인식� � � � � � � � � � � � � � � � � � � � � � � � � N=�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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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N %

코로나19�상황�안정화

예측�기간
6개월�이내 16 5.6

1년�이내 86 30.2

2년�이내 105 36.8

3년�이상 25 8.8

앞으로도�안정화�안됨 53 18.6

[Table� 9-2]� Prediction� � � � � �

[표� 9-2]� 상황예측� � � � � � � � � � � � � � � � � � � � � � � � N=� 285  

4.� 결론

  코로나19는 현 시점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속

적으로 확산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임상실험을

모두 통과하고 대량생산과 양산체계 들어선 백

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3차 유행이 예상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방역은 코로나19를 예방

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에 따른 개인방역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충

남 소재 대학교에 등교하는 20세 이상 대학생

285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3일부터 11월 13

일까지 구굴 설문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하였

다.

연구 결과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는

평균 3.92이였지만, 손소독제 휴대하며 손독은

평균 2.57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손소독제는

휴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평상 시 자주 손

씻기는 평균 4.21로 코로나19로 인해 손을 자주

씻는 태도를 보였고, 옷소매, 휴지 등으로 입고

코를 가리는 방법 등의 기침예절 지키기는 평균

4.53으로 높았으며 기침예절을 잘 지키고 있었

다. 마스크에 대한 문항에서 주로 사용하는 마

스크와 선호하는 마스크는 KF94, 덴탈, 비말차

단, KF80, 면 마스크의 순이었다.

마스크를 벗을 시 마스크 보관 방법으로는

‘마스크목걸이를 사용한다’ 26%, ‘벗은 마스크를

주변의 물건 위에 놓는다’ 22.8%, ‘벗은 마스크

를 옷 안에 넣는다’ 21.1%, ‘마스크를 턱에 걸쳐

놓는다’ 18.9%, ‘마스크를 손목에 걸쳐 놓는다’

15.8%로 사용한 마스크를 잠시 벗어 높을 때

마스크가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회용 마스크의 평균

사용 빈도로는 ‘1일 1개 사용’이 56.1%로 조사

되어 재고가 부족했던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지

면서 마스크의 사용량은 1일 1개가 많았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평균 4.58, 마스크 착

용 시 입과 코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한다는

평균 4.54로 조사되었으나 이에 반해 마스크를

만지는 태도에서는 점수가 조금 낮게 조사되었

다. 마스크를 쓰거나 벗을 때 마스크 앞부분을

만지지 않고 마스크 끈만 이용한다는 평균 3.74,

마스크 착용 전에 깨끗이 손을 씻고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평균 3.58, 마스크 착용 중 마스크

앞부분을 만지지 않음에 대해서는 평균 3.34 ,

마스크를 만진 후에는 깨끗이 손 씻기는 평균

3.49로 마스크 착용에 관한 개인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거리두기에 대한 태도에서 나는 사람과 만날

때 사람과의 간격을 최소 1m이상 유지한다는

평균 3.05, 나는 의식적으로 모임이나 행사 등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한다는 평균 3.75로 코로나

19 확산을 예방 위해서는 거리두기에 대한 개인

의식이 더욱 상승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긴급문자발

송,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얻었으며, 코로나 19

발생 상황을 매일 체크한다는 평균 3.39, 코로나
19 발생상황에 대한 긴급문자가 도움이 되는지

에 대한 문항에서는 평균 3.94였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K방역의 중심이 되는 정보화는 역학조

사지원시스템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개인방역태도는 학교에서 매번

강의실에 들어 갈 때마다 손을 소독한다는 평균

3.67, 학교 안에서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는 평균 4.27이었다. 그러

나, 학교에서 내가 사용하는 책상 등 주변의 사

물을 소독하고 사용한다는 평균 2.93으로 학교

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서 공공장소 측에서의 방역뿐만 아니라 개인 측

면에서도 이중의 방역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집에서의 개인방역태도는 집에서 창

문을 열고 공기를 환기시킨다는 평균 4.18,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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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손이 자주 닿는 사물을 소독한다는 평균

3.27이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인식과 전망에 대해서

는 코로나 19에 감염되는 것이 두렵고(평균

4.41) 현재 코로나 19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평균 4.11), 주변 사람들이 마스크

미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스트

레스를 받는 것(평균 4.04)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주변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위생수

칙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였고, 코로나19 상황은

앞으로 1~2년 이내 안정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

였다.

개인방역 태도는 앞으로의 코로나19의 확산

을 막고 더 나아가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한 기

본적인 방침으로 국가의 방역시스템체계 속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

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른 지역

내의 대상자로 확대하여 반복 조사가 필요하다

고 사료되며, 추후 개인별로 방역태도를 점검하

고, 개인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

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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